
기후변화 대응 아시아시민사회컨퍼런스 한국조직위원회 발족식

축  사

오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아시아시민사회 컨퍼런스 한국조직위원회 

발족행사에 함께 해주신 내외빈 여러분 감사합니다

오늘날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전 세계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

가뭄 폭염 홍수 태풍이 더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나 전 세계 많은 이

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

이와 같이 전례 없는 기후변화 현상은 식량생산 감소와 물 부족 현상

을 낳고 가난한 이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

회의 안보와 더불어 우리 인간과 지구상의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생존

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

대다수 우리 한국인들에게 아직까지 기후변화가 큰 위협으로 다가오지 

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 또한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

적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

우리 한국인의 삶 또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기후재난으로부터 막대

한 영향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급율이 낮은 식량문제에 

큰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

계 위를 차지하고 있기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책임은 더욱 더 막중

하다고 할 것입니다

우리 인간은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자연의 모든 존재들과 촘촘히 연결

되어 있고 그들에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 바람 나무

풀 흙과 같은 자연이 파괴된다면 인간의 생존은 불가능합니다

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자연을 이윤 획득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만 여



겨 왔습니다 또한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서 얻어진 상품

을 더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왔습니다

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는 이처럼 경제성장이라는 미명하

에 이뤄진 무분별한 개발과 그 이면에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

불러온 결과입니다

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은 단순히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일만은 아닙니

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노력을 

넘어서서 자연과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

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

기후변화의 위기가 촌각을 다투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

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자연을 존중하며 자

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해온 아시아의 다양한 종교전통과 시민사

회가 만나서 기후변화위기를 이야기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

기쁘게 생각합니다

내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아시아시민사회 컨퍼런스가 종교계와 시민

사회 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

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의가 원만하게 이뤄져 기후변화 대응

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

오늘 그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조직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

하드리며 축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


